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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교육목표 및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 경 진 최 진 영 최 나 영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4)

본 연구는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음악영재 교육목표와 교과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및 해외 음악영재기관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기능영

역(청각관련기능, 연주관련기능), 창의표현영역(창의적 표현력), 지식영역(음악인지 능력과 관

련학문능력), 태도 영역(태도)의 총 19개 교육목표와 전공실기, 기초실기, 이론, 통합 및 사회활

동 영역의 총 18개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교육목표 및 교과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음악, 음악교육 및 음악영재교육 전문가를 전문가 패널로 선정하여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

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지는 평균,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 CVR)와 합의도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최종 확정된 교육목표는 6개의 기능영역 목표, 4개의 창의표현 영역 목

표, 4개의 지식영역 목표, 그리고 2개의 태도 영역 목표로 구성되었고, 교과목은 4개의 전공실

기 교과목, 5개의 기초실기 교과목, 4개의 이론 교과목, 3개의 통합 및 사회활동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영재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

디어를 제공하고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음악영재교육, 음악영재성, 영재교육과정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법령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육기관의 체계를 정립하고 본

격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도 제1차는 도입기, 
제2차는 발전기로 명명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될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도약기로 이름 붙였다. 영재교육이 국가 전체의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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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속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 영재교육 도약을 견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재교육은 지난 10년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교육부, 2013). 

영재교육기관 설치 확대로 전체적인 영재 교육 수혜자는 증대했지만, 질 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영재교육기관, 즉 영재학교,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은 각기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반성에 의해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도 국가

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개발하고 영재교육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수․과학 영재교육분야에 비해 양적으로도 열악한 예술영재교육에

서도 교육과정의 질 관리 문제가 두드러졌다. 예술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오레지나, 
2008; 이미경, 2010; 한수연 외 2006)에서는 예술영재 교육과정이 일반 학교의 예술 수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예술영재교육과정에 대한 조사연구(백경미, 2012; 
이미경, 2010)에서는 영재교육기관 유형별로 교육과정 구성내용이나 실행방식에 차이가 있

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예술영재교육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영재"란 재능이 뛰어

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 "영
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

육(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이다. 영재는 그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에서는 차별화 

수업을 강조하며, 더욱이 예술영재교육에서는 개인별 수준 차이를 반영한 개인레슨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영재교육과정에 표준이나 기준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

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차별화 수업을 하는 것과 예술영재교육과정이 어떠한 목표와 

내용을 추구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예술영재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표

준이 될 수 있는 예술영재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앞서 진술한 제3차 영재교육

진흥종합계획의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예술영재분야에서 미술 분야와 더불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영재교육과

정 개발을 위해 교육목표와 교과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요소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로 구분

할 수 있다. 교육목표는 왜 그것을 가르쳐야하는가를 의미하며 교육내용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의미한다(김경자, 2000). 교육목표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교육내용은 일반적으로 교과목을 통해 구현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심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 교

육목표와 교과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교육과정 개발은 체계적 접근과 비체계적 접근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체계적 접근 

기반이라 하더라도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상황과 절차가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으며 비

체계적인 접근의 경우도 학습상황이 진행되는 한 특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김경자, 2000).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했으며 교육과정 개발을 새로운 학문탐구 영역으로 개

척한 대표적인 학자인 Tyler(1949)에 의하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학교가 

어떤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이고, 이러한 질문에 답이 되는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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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의 원천은 현대사회에 대한 연구와 교과 전문가의 제안, 학습자에 대한 연구이다. 영재

교육과정 전문가인 VanTassel-Baska와 Stambaugh(2006)는 Tyler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참

고하여 영재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고안하였다.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에서도 음악영재교육과 관련된 현대사회에 대한 연구, 교과 전문

가(음악, 음악교육 및 음악영재교육 전문가 등)의 제안,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중 교과 전문가의 제안은 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음악영재교육분

야에서는 음악영재에게 무엇을 교육목표로 하고 어떤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

과 전문가들의 합의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 음악교육 및 음악영재교육 전

문가를 델파이 패널로 선정하고,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의 한 축으로서, 음악영재 교육목표

와 교과목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영재교육에서 무엇을 목표로 어떤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

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의 또 다른 축인 학

습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할 경우 교과 전문가와 학습자의 음악영재교육과정에 대

한 의견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드러내 줌으로써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영재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음악영재교육의 목적은 음악영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에 대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영재의 잠재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음악영재에게 잠재된 재능을 계발하여 음악가로서의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음악영재교육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자기계발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으로 교육현장 혹은 

교육과정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김성혜, 2012). 
음악영재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음악영재성의 개념은 영재성의 개념 변화에 영향을 받

았다고 할 수 있다. 영재성을 20세기 초까지는 지능만으로 설명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재성이 

지능이라는 단일 요인 뿐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요인들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변

화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Renzulli다. Renzulli(1999)는 영재성을 평균 이상의 능력(above 
average ability)과 창의성(creativity)과 과제집착력(task commitment)으로 이루어진 세 고리 

개념(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으로 설명하였다. 
Renzulli(1999)의 정의를 음악영재교육과 관련시킬 뿐 아니라 지금까지의 음악영재성에 

대한 연구들을 수렴한 원영실(2013)은 음악영재성은 높은 수준의 음악적 능력이라는 특정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창의성과 음악창의성을 아우르는 창의적 능력, 음악

에 대한 과제집착력을 포함한 강한 수준의 동기와 같은 심리학적 구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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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고 보았다. Kay와 Subotinik(1994) 역시 흔히 능력은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으

로 나뉘므로 음악영재성이 음악 영역에서 평균 이상으로 음을 구분하는 능력과 악기로 표현

하는 능력, 새로운 악곡을 만들어내는 창의성, 동기나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

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과제집착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음악영재성은 음악재능의 연장선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다중지능이론을 개발한 Gardner 

(1983)는 음악재능을 음악구성요소들에 대한 청각적 민감성과 변별력으로 보았던 기존의 생

각을 넘어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고등사고능력과 연계시켰다(김성혜, 2012). 정진원(2008)은 

음악을 한다는 표현에는 음악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음악영

재란 이러한 재능이 뛰어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음악재능을 음악 적성, 음악

지능, 음악 성취, 음악적 창의성이라는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정진원(2011)
은 주로 Hallam의 음악재능의 결정 요인을 기반으로 음악재능 결정요인을 청각적 변별력, 
음악지능, 연주능력, 음악적 창의성으로 구분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요인 세부 요인 

청각적 
변별력

박, 박자, 리듬에 대한 정확한 감지 및 변별 능력
음고와 음조의 정확 감지 및 변별 능력
음의 크기와 음색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
한 번 들은 음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듣지 않고도 내적으로 상상하거나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능력

음악 
지능

독보력
음계, 화성 등의 음 관계의 이해와 전조 능력
음악적 개념 및 음악 형식의 이해
암보능력
작곡, 즉흥 연주를 통한 음악 구성 능력
음악에 대한 시-청각적 분석 능력

연주 
능력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
정확하고 민첩한 연주 기능
아티큘레이션
음악 조절 능력

음악적 
창의성

표현 의도에 따라 소리를 조절,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작품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음악적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긴장-이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연주 능력
자신의 생각, 감정, 정서를 음악적으로 구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음악의 논리적 범위 안에서 자신의 표현을 독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출처: 정진원(2011) pp. 10-14 표를 재구성

<표 1> 음악재능의 결정 요인(정진원, 2011)

Haroutounian(2002)은 음악영재성이 음악적성, 음악지능, 연주 기능과 기술, 음악적 창의

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인들 중 특히 음악적성과 음악지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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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육에 의해 학습 및 훈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Haroutounian(2002)가 제시한 음악재능 

구성 요인은 다음 <표 2>와 같다.

요인 세부 요인

음악적성

소리를 지각, 감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앞선 음악경험을 기억하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
학습과 훈련에 앞서 가지고 있는 능력
다양한 음악활동의 기반이 되는 능력

음악지능

소리의 경험을 통해서 음악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하나의 음악경험과 또 다른 음악경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누적된 음악적 경험으로부터 음악이해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연주 기능과 
기술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감각 기능
정확하고 민첩한 연주 기능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음악적 표현 능력

음악적 창의성

자발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즉흥연주 능력
음악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반응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표현에 몰입하여 자신의 느낌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하여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출처: 정진원(2012), p.275, 재인용

<표 2> 음악재능 구성 요인(Haroutounian, 2002) 

한편, 음악영재학교와 음악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국제무대에서 가장 활발하

게 활동해야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봉사․기여할 수 있는 음악 리더, 
올바른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 등 전 지구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거의 많은 예술

영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잠재력의 계발과 음악적인 능력 함양은 물론 예술가의 사회적 역

할을 고민하고 사회를 이해하며 헌신과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3).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예술영재학교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고려할 때에는 음악 분

야의 예술적 능력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측면 또한 다각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이 음악영재성이 음악영재들이 갖춰야 하는 재능을 다각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

었다. 즉 음악영재성은 음악영재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

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흔히 능력으로 표현되며 최근에는 이를 ‘역량’으
로 나타내기도 한다. 역량은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기반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국가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근호, 곽영순, 이승

미, 최정순(2012)은 핵심역량을 지적능력, 인성(태도),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으

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음악교육에서도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데, 조성기(2011)는 음악역량

을 음악기능, 음악활용능력, 음악이해능력, 음악적 창의성, 음악학습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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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 교육목표와 관련해서 음악영재들이 갖추어야 할 역

량을 음악지능 및 음악이해 능력 등과 관련된 지식 영역, 청각적 변별력 및 연주 기능과 기

술과 관련된 기능 영역, 음악에 대한 평생학습 태도와 자기 주도적 음악학습 능력 등의 세부

역량이 포함된 음악학습능력과 관련된 태도 영역, 그리고 공통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되

고 있는 창의표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2. 국내외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과목

우리나라의 교육청 중심 음악영재교육기관, 즉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과 영재

학급, 총 20개 기관 30개 학급을 조사한 이미경(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려

는 노력 아래 교과목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통합예술이나 비예술 분야와의 통합, 국악

의 이해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과목은 전공실기와 관

련된 교과, 즉 전공실기를 위한 개인레슨, 앙상블, 발표하는 형식의 연주, 시창청음, 감상과 분

석, 리듬, 작곡 및 창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들은 우리나라 음악전문교

육기관인 예술계 고등학교의 교과목과 유사하다. 예술계 고등학교는 공식적인 영재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예술영재학교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술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

하고 있다. 예술계 고등학교의 전공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로 규정된 

교과들이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창청음,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전공실기, 연주, 합창연주 등

이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목들이 예술영재교육기관에서도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영재교육내용이 영재교육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보다는 기능 위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한수연 외, 2006; 이미경, 2010, 이미경, 강병직, 2010; 정진

원, 2012). 
해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음악에 뛰어난 재

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는 미국의 주지사 학교들은 우리나라 예술계 고등학교

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 주지사 학교들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술·인문학 영재학

교, 앨라배마 예술 학교, 애포매톡스 주지사 학교주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음악사, 음악이론, 개
별 전공실기, 앙상블 전공실기, 청각 인지, 시창, 작곡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비전공 학생

들에게 피아노 수업을 하는 클래스 피아노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었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3).

음악영재교육기관으로 저명한 줄리어드 예비학교(Pre-College Division, The Juilliard School, 
n. d.), 예후디 메뉴힌 학교(The Yehudi Menuhin School, n. d.), 영국 왕립 음악원 예비학교(The 
Royal Academy of Music Junior Academy, n. d.)의 전공 관련 교과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설
명에 앞서 세 학교의 교과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줄리어드 예비학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줄리어드 학교(The Juilliard 
School)에서 제공하는 예비대학과정이다. 줄리어드 예비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핵심 교육과정

과 선택 과정으로 구분된다. 핵심 교육과정은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전공에서의 

개인 레슨, 음악이론, 청음은 모든 전공생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또한 전공 특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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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어드 예비학교 영국 예후디 메뉴힌 학교 영국 왕립 음악원 예비학교

핵심 

교육

과정

전체 

필수

개인 레슨 (주전공) 작곡 주전공 실기

음악이론 부전공 실기
즉흥연주청음 실내악

오케스트라

전공 

특화 

과정

(해당 

전공별 

필수)

오케스트라 (3개 중 1개 필수 참석)
세부전공 

영역

주전공 레슨

합창부전공 레슨실내악 

피아노 키보드 스킬피아노 연주 포럼
작곡

일반음악 

영역

청음과 이론작곡포럼
지휘화성학과 대위법

대위법 (작곡전공)
뮤지션십건반화성

기타 앙상블 분석 알렉산더 테크닉

음악사타악 앙상블 연주

기타 

교육기회

독주 마스터 클래스 및 워크숍성악 연주

실내악금관 연주
오케스트라리드 클래스
합창

딕션 (성악전공)
알렉산더 테크닉

선택 과정

개인레슨 (부전공 또는 작곡전공)

합창

지휘법

대위법

그룹 작곡

음악사

20세기 음악사

음악형식 및 분석

후기조성이론

최고연주자의 심리적 기술

<표 3> 해외 음악영재교육기관의 교과목

이 있어서 학생의 세부전공에 맞게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핵심 교육과정 중에서 음악이론

은 기본적인 음악어법과 개념부터 형식 분석 및 반음계 화성 등과 같은 고급 이론에 이르기

까지 단계적으로 음악이론을 학습해 나아가는 수업이다. 청음 과목에서는 정확한 음과 리듬

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시창과 듣고 받아 적기를 통해 화

성·선율·리듬 구조를 인지하고 여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선택 과정 중에서 부전공

생 또는 작곡전공생을 위한 개인 레슨이 제공된다. 선택 과정이기는 하지만 주전공 악기 이

외에 제2악기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이나 작곡전공생들은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음악사 수

업에서는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서양음악을 다루게 되며, 각 시대별 음악 양식과 발전

에 초점을 둔다. 최고연주자의 심리적 기술 과목은 음악가들이 직면하게 되는 리사이틀, 오
디션, 콩쿠르로부터의 압박 하에서도 최적화된 연주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신·심리

적인 방법을 다룬다. 이는 여느 음악영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도 개설되지 않은 과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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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줄리어드 예비학교만의 독특한 특징에 해당한다.
예후디 메뉴힌 학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메뉴힌이 피아노 및 현악 부문에서 전 

세계의 뛰어난 음악영재들을 위해 1963년에 설립한 영국 소재의 음악영재학교이다. 예후디 

메뉴힌 학교는 전일제 사립학교로서 영국 정부에서 예술영재교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

램인 Music and Dance Scheme(MDS)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영국의 몇 안 되는 학교이다. 
전공 교과목과 관련하여 크게 작곡, 즉흥연주, 세부전공 영역, 일반음악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작곡 과목의 경우, 전체 학생은 필수 수업으로서 작곡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즉흥연주 

수업에서 학생들은 고전 양식 또는 바로크 양식에 있어서의 즉흥연주를 배우게 된다. 음악 

기저에 깔린 화성적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먼저 학습하고 나면, 어떻게 즉흥연

주를 해야 하는가를 학습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세부전공 영역에서는 모든 학생들은 자기 

악기에서의 주전공 레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전공 악기 이외에 학생들은 부전공 악기에 

대해서도 개인 레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반 음악영역에서는 청음과 이론, 화성학과 대위

법, 건반화성, 분석, 음악사 수업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수업에서는 영국의 A레벨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일련의 수업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통해 학생이 연주해야 하는 작품과 연결되고 이를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 밖

에 교육과정 상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기회로는 연주자에게 좋은 자세 및 근육 교정 

훈련을 제공하는 알렉산더 테크닉, 독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합창 등의 수업이 있다.
영국 왕립 음악원 예비학교는 대학 과정에 해당하는 왕립 음악원(Royal Academy of Music, 

이하 RAM) 부설로서 대학 과정 이전의 음악영재를 교육시키는 기관이다. 예후디 메뉴힌 학교

와는 달리 전일제 정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에만 

수업을 제공한다. RAM 예비학교에서는 예비 음악가들의 음악 훈련과 음악 만들기에 기본적으

로 필요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선, 전공 실기와 

관련한 과목은 주전공 학습과 부전공 학습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전공 실기에서는 피아노, 바
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플루트, 리코더,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트럼본, 
호른, 튜바, 기타, 하프, 타악기, 클래식 아코디온, 성악, 작곡 등이 제공된다. 부전공 실기 과목

은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은 아지만, 상당수의 RAM 예비학교 학생들은 부전

공 실기 레슨도 받고 있다. RAM의 모든 학생은 실내악 앙상블에 참여해야 하며 각 앙상블에는 

코치가 배치된다. 오케스트라 과목에 있어서, RAM 예비학교는 두 개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

고 있는데, 오케스트라 훈련을 매우 강조하여 섹션별로 이루어지는 연습은 튜터들이 함께 참여

함으로써 학생들의 합주를 돕고 있다. 합창 과목과 관련하여, RAM은 모든 학생들이 합창단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의 가치는 물론 음악 

활동의 즐거움을 깨닫도록 기대하고 있으며, 청음 훈련 프로그램과 의미 있게 연계될 수 있도

록 구성하고 있다. 키보드 스킬에서는 건반 화성, 이조, 즉흥연주 등을 배우게 된다. 지휘는 

상급 학년의 재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과목으로, 지휘 테크닉, 총보 독법과 해석 등을 중심으

로 수업이 진행된다. RAM 예비학교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음악가들은 연주로 인하여 신체가 늘 스트레스와 긴장에 놓이게 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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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에서는 연주자들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자신의 몸의 긴장을 풀고 스스

로를 좋지 않은 연주 자세나 습관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음악영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살펴본 결과, 현재 국내외의 음악영재

교육기관에서 전공실기, 연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합창, 시창·청음, 서양음악이론, 서양음악

사, 음악 감상 교과목을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만큼 이들 교과목은 음악영재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음악영재교육은 주전공 위주의 전통적인 

교과목을 넘어 해외의 음악영재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작, 건반악기, 부전공실기와 같이 

기본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목을 제공함으로써 주전공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해 폭 넓게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예술분야와의 통합을 통해 표현의 가능성

을 확장시키고, 음악과 문화, 현장체험, 봉사 등을 통해 미래의 음악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고

민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과목의 마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도구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은 음악영재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음악교육기관

의 전공교과목 분석 결과를 기초로 개발되었다. 델파이 조사지 초안은 음악 분야 전문가와 

예술영재교육기관 운영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지는 타당성

을 5단계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는 양적인 설문 뿐 아니라 각 교육목표 및 교과목을 

재진술하거나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될 문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차 델파이 조사지

를 수정했으며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조정한 문항은 2차 조사지에 조정 사항을 표시했다. 
델파이 조사는 델파이 패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델파이 조

사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통계적 집단 반응을 참고하여 다음 단계에 자신의 판단을 수정·보
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종성, 2001). 따라서 2차 델파이 조사지에는 1차 델파

이 조사 결과인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제1사분위점수와 제3사분위점수 사이는 음영으로 

처리하였으며 수정된 문항들에 대해 5점 리커드 척도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교과목표와 관련해서 음

악영재교육기관에서 길러주어야 하는 능력(역량)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음악영재교

육기관에서 길러주어야 하는 능력(역량)은 기능영역, 창의표현영역, 지식영역, 그리고 태도

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기능영역은 청각 관련 기능과 연주 관련 기능으로 지식영역은 

음악 인지 능력과 관련 학문 능력을 다시 구분되었다. 델파이 조사지 구성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세부 문항은 <표 5>부터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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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구성
문항 수 

1차 델파이 조사지 2차 델파이 조사지

교육목표 

기능영역
청각관련 기능 3 3
연주관련 기능 2 3

창의표현영역 창의적 표현력 4 4

지식영역
음악 인지 능력 3 2
관련학문능력 4 2

태도영역 태도 3 3
합계 19 17

교과목

전공실기영역 4 4
기초실기영역 6 5
이론영역 5 4
통합 및 사회활동 영역 3 3

합계 18 16

<표 4> 조사지별 문항 구성

2. 조사 대상

선행연구 및 국내외 음악영재교육과정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된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육목

표 및 교과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음악영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패널에게 델파이 조사

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국내외 음악영재교육과정 분석에 의해 개발된 음악영재교육과정

의 교육목표 및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음악영재교육 전문가 

3인, 음악 이론 및 실기 전문가 7인, 영재교육원 교·강사 11인, 그리고 영재교육 연수 이수한 

현직교사 5인으로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6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총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되었고 

2차 델파이 조사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델파이 조사는 이메일을 

통하여 조사지를 전문가 패널에게 발송한 후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응답을 독려하였다.

3. 자료 분석

델파이 조사 결과는 평균, 내용타당도(Contents Validity Ratio: CVR), 그리고 합의도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평균은 교육목표 및 교과목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응답에 

대한 평균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타당성 평가의 평균값에서 4.0 이상은 그 문항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타당도 비율(이하 CVR)은 이 연구의 전문가 패널이 26명이기 때문에 25명
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타당도 비율(CVR)값이 0.37 이상인 경우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Lawshe, 1975). 합의도는 전문가 패널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서, 1에 가까울수록 합의도가 높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합의도가 0.75 이상인 경우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이종성, 2001).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4.0 이상(5점 기준)’, ‘내용타당도(CVR)=0.37 이상’, ‘합의도

=0.75 이상’ 제시된 교육목표 및 교과목의 타당성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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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육목표 평균 CVR 합의도 

1. 
기능
영역 

1.1.
청각 
관련 
기능 

1.1.1. 소리를 정확히 지각, 감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4.62 0.92 0.80 

1.1.2. 실제로 듣지 않고도 내적으로 상상하거나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능력

4.58 0.77 0.80 

1.1.3. 앞서 들은 음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연상할 수 있는 능력 4.62 0.92 0.80 
1.2.
연주 
관련 
기능

1.2.1.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4.73 0.92 1.00 

1.2.2.정확하고 민첩하게 연주할 수 있는 능력 4.38 0.77 0.80 

2.
창의
표현
영역 

2.1.
창의
적
표현
력 

2.1.1.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4.54 0.85 0.80 

2.1.2. 즉흥연주를 통해 자발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4.35 0.85 0.75 

2.1.3.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해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4.15 0.77 0.81 

2.1.4. 자신의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4.62 0.85 0.80 

3.
지식 
영역 

3.1.
음악
인지
능력 

3.1.1. 음악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의도한 표현을 연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 

4.38 0.69 0.80 

3.1.2. 음계, 화성과 같은 음악개념, 구조, 형식 등 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이해 

4.31 0.62 0.80 

3.1.3. 소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음악 개념, 패턴, 구조, 형식 
등을 이해

4.38 0.77 0.80 

3.2.
관련
학문
능력 

3.2.1. 음악의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파악하고, 미적 가치 
및 다양한 양식 이해를 통한 예술적 판단 능력

3.85 0.38 0.50 

3.2.2. 음악과 문화를 분리시키지 않고 문화로서의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4.12 0.69 0.75 

3.2.3. 인문학적 지식을 통해 학문과 음악의 연결을 생각하고, 
보다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

4.08 0.62 0.75 

3.2.4. 자신의 연주와 학습을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능력 4.58 0.85 0.80 
4.

태도
영역

4.1.
태도 

4.1.1. 전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는 능력 4.46 0.85 0.80 
4.1.2. 음악 주변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 · 기여 4.23 0.46 0.61 
4.1.3.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 4.62 0.92 0.80 

<표 5> 교육목표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IV. 연구결과 

1.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음악영재 전공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관련해서 음악영재기관에서 길러주어야 할 능력에 대해 

1차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첫째, 기능 영역과 창의표현 영역에서는 

제시된 모든 문항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지식영역에서는 

‘음악의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파악하고, 미적 가치 및 다양한 양식 이해를 통한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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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능력’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음악의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파악하고, 미적 가치 및 다양한 양식 이해를 통한 예술적 

판단 능력’ 문항은 평균 3.85, CVR 0.38, 합의도 0.50로서 CVR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평균과 

합의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도 영역에서도 ‘음악 주변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기여’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시켰다. ‘음악 주변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기여’ 문항은 평균 

4.23, CVR 0.46, 합의도 0.61로서 평균과 CVR의 타당도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합의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들을 삭제, 수정, 또는 

추가하였다. 먼저 평균 4.0 이상, CVR 3.7 이상, 합의도 0.75 이상이라는 타당성 판단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항은 삭제하였다.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하나의 

기준만을 충족한 문항은 지식영역의 관련학문 능력에서 ‘3.2.1. 음악의 사회, 경제, 정치적 영향을 

파악하고, 미적 가치 및 다양한 양식 이해를 통한 예술적 판단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항에 포함되었던 음악과 다양한 맥락을 연결시키는 

내용을 관련 문항인 3.2.2에 통합하였다. 둘째, 타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던 

‘음악 주변의 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봉사·기여’ 문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하여 2차 델파이 설문에 포함하였다. 셋째, 문항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타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내용을 수정하고 문항이 중복되는 경우 문항들을 통합하거나 문항이 

포함된 영역을 이동하였다. 1.2.2는 1.2.1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2.1에 통합한 후 

삭제하였고, 3.1.1는 지식영역보다는 연주관련영역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영역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1.1.3, 2.2.4, 3.1.2, 3.1.3, 3.2.4, 4.1.1, 4.1.2는 문항들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기능 영역의 연주관련기능

에서 ‘기호화된 정보의 분석 및 처리(독보) 능력’이 2차 델파이 설문 조사에 추가되었다.

 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음악영재 전공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관련해서 음악영재기관에서 길러주어야 할 능력  (역
량)에 대해 2차 전문가 의견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첫째, 기능 영역에 포함된 

청각관련기능과 연주관련기능의 모든 문항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의표현영역의 창의적 표현력 문항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영역의 음악인지능력과 관련학문능

력과 관련된 문항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태도영역에서는 ‘예술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기여’ 문항을 

제외하고는 평균, CVR과 합의도의 타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기여’ 문항은 평균 4.12, CVR 0.46, 합의도 0.56으로 

평균과 CVR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합의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CVR과 합의도의 세 가지 타당성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문항들의 평균을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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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육목표 조치 평균 CVR 합의도

1. 
기능
영역 

1.1.
청각 
관련 
기능 

1.1.1. 소리를 정확히 지각, 감지하고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

4.42 0.77 0.80 

1.1.2. 실제로 듣지 않고도 내적으로 상상하거나 정확히 
떠올릴 수 있는 능력

4.38 0.85 0.75 

1.1.3. 앞서 들은 음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소리를 
기호화(기보) 할 수 있는 능력

수정 4.54 0.77 0.80 

1.2
연주 
관련 
기능

1.2.1.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4.69 0.92 0.85 

1.2.2. 음악 재료를 구성·조직하는 음악 문법·원리를 
연주에 유창하게 적용하는 능력

수정
이동

4.38 0.85 0.75 

1.2.3. 기호화된 정보의 분석 및 처리(독보) 능력 추가 4.16 0.62 0.75 

2.
창의
표현
영역 

2.1.
창의적
표현력 

2.1.1.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

4.65 0.92 0.80 

2.1.2. 즉흥연주를 통해 자발적으로 음악을 구성하거나 
표현하는 능력

4.27 0.85 0.75 

2.1.3.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해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4.04 0.62 1.00 

2.1.4. 자신의 느낌과 해석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수정 4.62 0.92 0.80 

3.
지식 
영역 

3.1.
음악
인지
능력 

3.1.1. 음계·화성과 같은 음악의 재료, 구조, 형식 등 
서양음악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수정 4.27 0.69 0.75 

3.1.2. 음악을 듣고 음악 재료를 구성·조직하는 
음악문법·원리를 파악하는 능력

수정 4.31 0.69 0.75 

3.2.
관련
학문
능력 

3.2.1. 음악과 인문사회 및 문화예술을 연결시켜 이해하고, 
음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통합
수정

4.08 0.46 0.75 

3.2.2. 자신의 연주와 학습을 스스로 메타 인지하는 능력 수정 4.38 0.69 0.80 

4.
태도
영역

4.1.
태도 

4.1.1. 전공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습 주도 및 관리 능력 수정 4.42 0.92 0.75 
4.1.2. 예술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기여 

수정 4.12 0.46  0.56* 

4.1.3.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 4.69 0.92 0.8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표 6> 교육목표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이 가장 높았던 문항들은 ‘1.2.1.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4.69)’과 ‘4.1.3.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4.6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균이 높았던 

문항들은 ‘2.1.1.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4.65)’, ‘2.1.4. 자신의 

느낌과 해석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4.62)’과 ‘1.1.3. 앞서 들은 음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소리를 기호화(기보)할 수 있는 능력(4.54)’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았던 문항은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해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4.04)’과 

‘음악과 인문사회 및 문화예술을 연결시켜 이해하고, 음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4.0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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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과목 평균 CVR 합의도 

1. 
전공 
실기 
영역

1.1. 전공실기: 지도교사와의 1:1 개인 수업을 통한 실력향상 4.85 1.00 1.00 
1.2. 전공연주: 일정기간 준비한 곡을 발표 4.77 0.92 1.00 
1.3. 실내악: 소규모 앙상블을 통한 다른 악기와의 음악적 조화 및 소통 4.69 0.92 1.00 
1.4.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실전과 실전을 위한 준비 4.50 0.69 0.80 

2. 
기초 
실기 
영역

2.1. 시창청음: 노래, 연주, 듣기를 기본으로 하는 청각 훈련 4.85 0.92 1.00 
2.2. 리듬수업: 리듬 구분 및 실현 학습 4.65 0.69 1.00 
2.3. 합창: 기본 발성 훈련 및 노래를 통한 앙상블 경험 4.31 0.69 0.75 
2.4. 창작: 작곡 비전공생을 위한 음악 창작 기초 4.31 0.69 0.75 
2.5. 클래스피아노: 건반악기 비전공생을 위한 피아노 기초 4.23 0.69 0.75 
2.6. 부전공실기: 부전공 악기 연주의 기초 기능 습득 3.96 0.31 0.50 

3. 
이론 
영역

3.1. 서양음악이론: 기본적인 음악 개념 및 음악 어법 파악부터 분석 
등 고급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인 학습

4.62 0.85 0.80 

3.2. 서양음악사: 연주하는 음악들의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시대별 음악 
실제, 예술사조 등을 학습

4.50 0.77 0.80 

3.3. 음악 감상과 비평: 감상을 통해 음악 어법 및 음악사의 맥락을 종합적
으로 이해하고, 비평 실습

4.58 0.77 0.80 

3.4. 음악과 문화: 최근의 문화 현상 및 다문화 음악 학습 4.19 0.38 0.50 
3.5 국악의 이해: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 4.08 0.31 0.50 

4.
통합 및
사회활
동영역 

4.1. 예술통합프로그램: 음악과 다른 예술 분야의 통합교육 4.38 0.62 0.78 
4.2. 음악 현장체험: 공연장 방문, 예술 전문가 초청 수업 등 체험 학습 
활동

4.58 0.77 0.80 

4.3. 지역사회봉사: 연주 봉사 등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 4.62 0.85 0.80 

<표 7> 교과목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음악영재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과 관련해서 바람직한 음악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에서 개설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해 1차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전공실기영역에서는 제시된 모든 교과목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전공실기’, ‘전공연주’, ‘실내악’, ‘오케

스트라’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기초 실기 영역에서는 ‘부전

공 실기’ 교과목을 제외하고 ‘시창청음’, ‘리듬수업’, ‘창작’, ‘클래스피아노’ 교과목들은 평

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전공 실기’ 교과목은 평균 

3.96, CVR 0.31, 합의도 0.50으로 모든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론 영역에서는 ‘음악과 문화’와 ‘국악의 이해’ 교과목을 제외하고 ‘서양음악이론’, ‘서양음악

사’, ‘음악 감상과 비평’ 교과목은 모든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음악과 문화’ 교과목은 

평균 4.10, CVR 0.38, 합의도 0.50으로 평균과 CVR은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합의도는 기준

에 미치지 못하였다. ‘국악의 이해’ 교과목은 평균 4.08, CVR 0.31, 합의도 0.50으로 평균은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CVR과 합의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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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과목 조치 평균 CVR 합의도 

1. 
전공실기
영역

1.1. 전공실기: 지도교사와의 1:1 개인수업을 통한 실력 향상  4.81 0.92 1.00 
1.2. 전공연주 : 일정기간 준비한 곡을 발표 4.85 0.92 1.00 
1.3. 실내악: 소규모 앙상블을 통한 다른 악기와의 음악적 조화 
및 소통 

4.65 0.92 0.80 

1.4.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실전과 실전을 위한 준비 4.31 0.69 0.75 

2. 
기초실기
영역

2.1. 시창청음: 듣기와 노래를 기본으로 하는 청각 훈련 및 초견 
능력 학습

수정 4.85 1.00 1.00 

2.2. 리듬수업: 리듬에 대한 지각력, 청각 감수성 및 집중력, 
신체와의 협응 능력 배양

수정 4.73 1.00 0.85 

2.3. 합창: 노래 부르기에서 협업을 통한 표현과 감수성 신장 수정 4.31 0.62 0.78 
2.4. 즉흥연주 및 창작: 작곡 비전공생을 위한 음악창작 기초 수정 4.15 0.62 0.75 
2.5. 클래스 피아노: 건반악기 비전공생을 위한 피아노 기초 4.00 0.62 1.00 

3. 
이론영역

3.1. 서양음악이론: 음악의 구성요소 및 재료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토대로 악곡 분석 등 고급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적인 
학습

수정 4.54 0.77 0.80 

3.2.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 시대구분의 맥락과 근거를 음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각 시대별 음악의 특징 및 주요
작품을 학습

수정 4.58 0.85 0.80 

3.3. 음악 감상과 비평: 감상을 통한 음악어법 및 음악사 맥락의 
종합적 이해 및 비평

수정 4.35 0.77 0.75 

3.4. 음악과 문화: 최근의 문화예술의 동향 파악 및 다문화 음악 
학습

수정 4.04 0.54 0.75 

4. 통합 및
사회활동
영역

4.1. 예술통합프로그램: 음악과 다른 예술분야의 통합교육 4.23 0.77 0.75 
4.2. 음악 현장체험: 공연장 방문, 예술전문가 초청 수업 등 
체험학습활동

4.46 0.69 0.80 

4.3. 지역사회 봉사: 연주 봉사 등 전공을 활용한 봉사활동 4.23 0.69 0.75 

<표 8> 교과목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차 델파이 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였

다. 먼저 평균 4.0 이상, CVR 3.7 이상, 합의도 0.75 이상이라는 타당성 판단 기준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2.6. 부전공실기’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

고 ‘3.5. 국악의 이해’는 한 가지 기준만을 충족하고 있어 2차 델파이 설문에서 삭제하였다. ‘3.4. 
음악과 문화’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삭제하는 대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목

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여 2차 델파이 설문에 포함하였다. 2.1, 2.2, 2.3, 2.4, 3.1, 3.2, 
3.3의 문항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과목의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음악영재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과 관련해서 음악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기관에서 개

설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해 2차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먼저, 전
공실기영역에서는 제시된 모든 교과목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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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전공실기’, ‘전공연주’, ‘실내악’, ‘오케스

트라’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째, 기초 실기 영역에서는 제시된 모든 

교과목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음악

영재교육기관에서 ‘시창청음’, ‘리듬수업’, ‘합창’, ‘즉흥연주 및 창작’, ‘클래스 피아노’ 교과

목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셋째, 이론 영역에서도 모든 교과목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서양음

악이론’, ‘서양음악사’,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과 문화’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통합 및 사회활동 영역에서도 모든 교과목들이 평균, CVR, 합의도의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은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예술통합프로그

램’, ‘음악현장체험’, ‘지역사회봉사’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모든 타당도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항들의 평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이 가

장 높았던 교과목들은 ‘전공연주(4.85)’, ‘시창청음(4.85)’, ‘전공실기(4.81)’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평균이 높았던 교과목들은 ‘리듬수업(4.73)’과 ‘실내악(4.65)‘이었다. 상대적으로 평

균이 낮았던 교과목들은 ‘클래스 피아노(4.00)’와 ‘음악과 문화(4.04)’이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음악영재 교육목표와 

교과목의 타당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론적 탐색을 통해 살펴본 음악영재

성은 음악영재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능력(역량)으로 표현되어 있었으므로, 음악영재 

교육목표 설정의 기반이 되는 음악영재가 갖춰야 하는 능력(역량)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

였다. 그리고 국내외 음악영재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음악영재들에게 어떠

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총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음악영재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영재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타당도 판단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항목은 ‘예술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기여’였다. 
이 능력은 우리나라 음악영재들이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와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봉사·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

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에 의해 설정된 문항

이었다. 그러나 이 문항은 평균이나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충족했지만 합의도를 충족하

지 못했다. 이는 전문가들은 이 능력이 음악영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보는 데에 합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예술영재교육과정은 예술의 측면에서 볼 때, 도야의 세계로서 예술의 내재적 가치를 체험

하고, 잠재적 재능의 가시적 발현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자극하고 예술가로

서의 소명 의식을 함양하고, 또래 간 협동 작업을 통해 자신 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공감 능

력을 계발해야 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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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며, 공동체 및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함양하

고, 통합적이며 개방적 사고가 가능한 미래 사회의 지도자적 역량을 계발해야 한다(한수연 

외, 2006). 그리고 음악영재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음악영재에게 잠재된 재능을 계발하여 음

악가로서의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김성혜, 
2012).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음악영재가 예술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술가로서 사

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십과 봉사정신은 과학영재의 핵심역량

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이다(김환남, 이영주, 2012). 그럼에도 아직까지 전문가들이 

‘예술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에 봉사·기여’를 음악영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보는 데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추후 음악영재 교육목표 선정에서 좀 더 고려해 봐

야 할 사항이다. 
둘째, 전문가들이 음악영재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 타당하다고 보기는 했으나 평균이 가장 

낮은 항목은 ‘노래나 악곡 등의 작곡을 통해 음악적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

다. 이 항목은 창의적 표현력과 관련된 문항으로, Haroutounian(2002)의 음악적 창의성에 포

함된 항목을 그대로 나타낸 문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항에 대해 다른 문항

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타당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악기의 기본 주법 및 

테크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자신만

의 표현을 사용하여 독창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전문가들

은 창작 능력보다는 연주와 관련된 능력이 음악영재가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영재교육은 실기 중심의 기능교육으로 이어진 측면이 강하지만 20세기에 예술의 패

러다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창의성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정
진원, 2012). 이미경, 강병직(2010)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글로벌 정치경제질서의 시

대를 위한 글로벌 인재이며 서로 다른 것이 만나 새로운 것이 탄생되는 융합의 시대를 위한 

융합형 인재, 그리고 새로운 미학의 시대를 주도할 감성적 인재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실기 중심의 전문교육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전문성 교육과 창

의적·융합적 교육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예술영재의 개념을 확대하여 예술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추후 음악영재 교

육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미래사회를 고려한 음악영재교육의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영재교육 교과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타당도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삭제된 항목은 ‘부전공 실기’와 ‘국악의 이해’였다. ‘부전공 실

기’는 세계적인 음악영재교육기관인 영국 예후디 메뉴힌 학교와 영국 왕립 음악원 예비학교

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이었다. 그리고 ‘국악의 이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도 교육청 산하 

음악영재교육원과 음악영재학급에서 최근 새로운 음악영재교육을 위한 시도로써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이었다. 그러나 ‘부전공 실기’는 평균, CVR, 합의도 모두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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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이해’는 CVR과 합의도를 충족하지 못했다. 
부전공 실기는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악기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초기능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예후디 메뉴힌 학교에서는 음악영재에게 부전공 레슨을 주 

1회 30분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현악 전공학생들은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하며, 이
는 부전공 레슨과 같이 주당 30분씩 이루어진다(Yehudi Menuhin School, n.d.). 영국 왕립 음

악원 예비학교의 경우, 부전공 실기 과목이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은 아지

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전공 실기 레슨도 받고 있다. 부전공 실기 레슨 시간의 경우에는 

실력 향상에 적절한 만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전공 실기 과목에 개설된 세부

전공으로는 재즈 피아노, 오르간, 색소폰, 지휘 등이 있으며, 물론 학생의 요구에 따라 추가 

전공이 개설될 수도 있다(Royal Academy of Music, Junior Academy, n.d.). 이 학교들에서는 

자신의 전공 뿐 아니라 다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음악영재들에게 부전공 실기라는 과목이 타당하지 않

은지는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음악영재라면 자신의 전공이 서양음악

이라 할지라도 우리 고유의 음악인 국악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 문

화적 정체성 확립하는 교과목이 정말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음악영재교육 교과목으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

장 낮은 교과목은 ‘클래스 피아노’였고, 그 다음으로 낮은 평균은 ‘음악과 문화’였다. 이에 

비해서 ‘시창청음’과 ‘전공연주’는 평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균을 나타낸 교

과목은 ‘전공실기’였다. 비교적 높은 평균을 나타낸 교과목들은 음악영재교육 뿐 아니라 일

반적인 음악교육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뤄지며 중요한 교과목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

는 과목으로 분류된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클래스 피아노’는 미국의 주지

사 학교들에서 모두 가르치는 교과목이었다. 
미국 주지사 학교들은 건반악기를 모든 음악인이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로 파악하는 가운데 건반악기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전공 학생들이 ‘클래스 피

아노’를 필수 혹은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이경진, 최진영, 최나영, 2013). 그리

고 ‘음악과 문화’는 음악교육에 의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교과목이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

라 음악영재가 문화예술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된 교과목이다. 
Csikszentmihalyi(1996)는 창의적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

여 창의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개인(individual), 영역(domain), 분야 혹은 장(field)의 세 요

소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그 시대의 창의성을 결정하며, ‘분야’ 혹은 장(field)이란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심사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영역의 유지, 발
전에 영향력을 가지는 일종의 사회적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음악과 문

화’를 음악영재교육 교과목으로 왜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클
래스 피아노’와 ‘음악과 문화’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음악영재교육기관에서 설정한 적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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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교과목이기는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에서 교육목표 설정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인 교과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추후 음악영

재교육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또 다른 원천인 학습자 즉 음악영재의 의견을 조사해야 하고, 
전문가와 음악영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음악영재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영재교육을 위해 어떠한 교과목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했으나, 교과목을 이수유형 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인지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았다. 따
라서 추후 음악영재 교과목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수업 시수 등

에 대해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영재교육과정은 교육대상인 음악

영재가 누구인지, 즉 음악영재의 수준에 따라 같은 교과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도 차별화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원(2012)은 음악영재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는 교육단계의 위계화와 교육내용구성의 차별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위계적 단

계 모형은 재능탐색과정, 재능개발과정, 재능정교화과정, 전문화과정으로, 차별화 교육과정 

구성 모형은 진단, 교과구성의 차별화, 교수-학습 방법의 차별화, 평가방법의 차별화, 재진단

의 과정을 통해 개발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추후 음악영재 교육목표와 교과목을 개발할 때에

는 음악영재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체계적 모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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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tract and validate the educational goals and the 

subjects for developing a music gifted curriculum.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music gifted curricula in foreign countries, 19 educational goals  and 18 subjects were 

deriv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music gifted curricula in foreign countries. 

To validate the educational goals and the subjects, delphi survey was carried out twice 

with 26 expert panelists in the field of music, music education and music gifted 

education. Delphi survey was analyzed using the mean, content validity ratio, and the 

degree of consensus. The final set of educational goals for music gifted education 

included 6 skills related goals, 4 creative expression related goals, 4 knowledge related 

goals, and 2 attitude related goals. The final set of subjects included 4 major-specific 

subjects, 5 foundational subjects, 4 theory-related subjects, 3 integr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related sub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to 

develop a music gifted curriculum by providing ideas for deciding what to teach and why 

to teach in music 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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